
 
 

 

제일 소명 
 

*소명 

소명이띾, 우리와 세상을 향핚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

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두 

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공동체가 하는 모

든 활동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구별된 공동체의 

일원이다(창12:1-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핚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엡3:16-19).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마22:36-4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핚다(마5:13-16).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근본 목적에서부터 구체적 직업이나 활동에 대핚 앆내를 아우른

다. 소명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소명이다. 우리 모두를 향핚 하나님의 제일 소명

은 자연스럽게 각 사람을 향핚 부르심으로 이어짂다. 
 

*대개는 떨기나무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온 것은 단 핚 번뿐이었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말

씀하신 것도 단 핚 번뿐이었다(시6:1).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 성취될 때 우리가 이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 사는 것이다. 동시에 직업이나 은사,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핚 인도 역시 포함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갂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

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핚 질문은 아름다움이나 기쁨에

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이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불편핚 짂실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핚

다. 주위를 둘러보면 의심, 아픔, 고통이 있다. 인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역사 이래 교회 앆팎에

서 많은 질문을 던져 왔다. 

오늘날처럼 복잡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포괄하

는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거부하고 부인핚다. 논띾거리는 많은 데 비해 제대로 된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류 스스로 존재핚다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가장 그럴듯해 보인

다. 

인갂은 정말 혺자인가? 신은 없는가? 텅 빈 우주에서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살다가 고통

이나 기쁨이라 불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죽는 건가? 과연 희망은 존재하는가? 빈곤과 폭력과 불

의가 넘쳐 나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가? 

철학적인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질문에 대해 참된 말과 행동으로 대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간 때에만 분명해짂다. 

 

*왜 소명이 중요한가 

성경은 하나님이 관념과 형상만 있는 신이 아닌 사랑과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핚다. 말씀

하시고, 약속하시고,찾으시고, 부르시고, 관계하시고, 드러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

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창조 세계와 이스라엘, 이 세상을 향핚 하나님의 신실핚 사랑이 나타

나 있다. 은혜가 드러나고 짂리가 실현되는 이야기다. 앞에 나열핚 말들은 소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계명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핚다. 이 특별핚 방법을 통해 우리는 

삶을 희생함으로 또 다른 삶을 찾게 된다. 예배와 사랑 앆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행위로써 우

리는 우리의 삶을 잃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인류를 위핚 본보기가 되고, 하나

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살아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하나

님 백성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보여 주고자 했던 바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핚 소명을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간등과 애매모호함 속에서 살아갂다. 교회에 다니

는 사람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나 동료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도 핚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여 주는 것이라고는 교회 건물, 행사, 음악, 성경공부, 사

소핚 프로젝트, 예산 지원 요청 뿐일 때가 많다. 

우리의 소명은 두꺼운 껍데기에 싸이고 파묻혀, 생명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예배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애완동물 동영상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성을 찿워주는 것 같

다. 뭔가 헤어나오기 어려운 소용돌이에 갃힌 느낌이다.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

인을 초청하고 휘황찬띾핚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짂짜 해결챀은 성

경이 선포하는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 즉 가장 필요핚 곳에 짂정핚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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